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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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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면  부대탐방

19전지사 본부중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0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자유공간

미군들과 함께한 추억의 여행

7면  영어교육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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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녕하세요

소이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우리 국군은 일

관되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

기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며 "우리 국군이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군, 국민 안녕 위해 헌신”

건군 5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제 전선은 전후방

이 따로 없고, 밤낮이 따로 없으며 적의 정

체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종래와 같이 일선에서의 안보를 더욱 철저

히 함은 물론 24시간 전후방 없는 대(對)테

러 안전태세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우리의 공적"이라며  "

빈틈없는 경계태세, 모든 상황에서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장비의 현대

화 등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우

리 군은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 '튼튼한 안보위에서

의 화해와 협력', 이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국군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고 국가

의 미래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여러

분의 두 어깨에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

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통령을 비롯,

3부 요인과 군 고위 관계자, 장병 및 일반시

민 등 5000여 명이 참석, 건군 53주년을 경

축했다.

기념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열병, 훈장

및 표창 수여, 대통령 치사, 식후행사 순으

로 진행됐다.

특히 식후행사에서는 한·미 연합 고공·

집단강하와 공군전투기 축하비행, 에어쇼,

태권도 및 특공무술 시범이 펼쳐져 참석자

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군번개부대 등 10개 부대

가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

았다.

국방일보 제공

김대중 대통령이 28일 계롱대에서 열린 건군 5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부대 지휘관에게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여하

고 있다.

한가위

사진설명 :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경복궁을 찾은 한 여자아

이가 팽이를 돌리며 한가위를

즐기고 있다.

카투사 신문 박준영

국
방
일
보
 제
공

추석 당일이었던 10월1일 흐

리고 비가와 다음 날인 2일 오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 고궁

으로 나들이를 나섰다. 이날 경

복궁과 덕수궁은 한복을 차려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으며 화창한 날

씨 속에서 한가위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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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kimtaew@usfk.korea.army.mil

국방장관 국군의 날 축하메시지

-바로 잡습니다-

▲9월 둘째호 '4면 부대탐방 사진 설명'

과 관련 6번 우편물 분류 중인 J6 '김성환'

일병을 '임성환' 일병으로 바로잡습니다.

▲9월 둘째호 '6면 국방부 여군 의장대 특

별 취재' 기사와 관련 '중사인 소대장과 하

사인 부소대장, 내무실장, 의장대원으로 구

성된 여군 소대이다'를 '여군 의장대는 중

사 2명이 소대장과 부소대장 그리고 고참

하사가 내무실장, 간부 하사들이 내무대원

으로 구성된 소대다'로, '여군 부사관 학

교' 를 ' 여군 학교'로, '13 명' 으로 구성

된 동작조를 '14 명' 으로, ' 김이득' 하사

를 '김미득' 하사로 바로잡습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건군 제53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

여, 지금 이 시각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믿음직

스러운 국군장병과 세계평화에 기여하

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군은 새 천년 21세기와 급

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직면하여, 확고

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선진정예국군'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도심에서 발생한 무차

별적이고 참혹한 테러사건을 지켜보며, 희

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국제범죄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민

·관 ·군 총력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효

율적으로 준비하면서, 남북한 관계와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의 역할과 사명은 추호도 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튼튼한 힘으

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건군 53주년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우

리는 반만년 역사의 서기(瑞氣)어린 이 땅

위에 우뚝 서서, 군에 부여된 임무와 시대

적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시

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과 새 천년 지식정

보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

래를 지켜낼 `21세기 선진정예국군'을 향

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다시 한번 국군장병 여러분과 함께 건군

53주년 국군의 날을 경축하며, 장병 여러

분의 건승(健勝)과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9월 21

일 오전, 길형보(吉亨寶) 육군참모총장,

Thomas A. Schwartz 연합사령관, Daniel

R. Zanini 미 8군사령관을 비롯, 합참·

주한미군·해/공군 주임원사, 장병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

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임 및 전역하는 제6대 육군

주임원사 이석형 원사는 지난 `65. 1.

12일 입대하여 37개성상 동안 육군과

부사관단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이원사는 이같은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전수 받았으며, 이례적으로 슈

워츠 연합사령관이 참석, 한미 육군 부

사관단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미

육군, 주임원사 이·취임식
대통령 근무공로훈장」을 전수하는 한편,

부인 허영이(54세)여사에게는 37년간의 내

조와 헌신을 기려 미8군사령관이「군인가

족 헌신상을 수여하였다.

  한편, 제7대 육군 주임원사로 취임한

이희도(李熙道, 53) 원사는「기초와 기본

에 충실한 부사관상 정립, 군 하부구조 전

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부사관

종합 발전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등 강한 육

군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길형보(吉亨寶)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하는 이원사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병사

와 장교를 잇는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부

사관단이 생동감 있는 정예육군 건설을 위

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일보 제공

김동신 국방부 장관 국방일보 제공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에 위치한 Camp Kim 기지내의 USO (The

United Service Organization) 건물에서

한화그룹이 주한 미군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벌이는 미군

위문 기구인 USO에 전달하는 5억원의

성금기부 행사가 있었다.

 USO는 비영리 봉사 단체로서, 미 육

군, 공군, 해병과 해안 경비대들의 도덕

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여흥을 제공하

며, 복지 후생을 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41년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

청과 미국 의회의 승인으로 군인들의 복

지와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일을 해오

던 여러 단체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이

단체는 또한 여러 행사와 서비스를 통하

여 한국과 미국간의 친선과 이해를 돕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는 단체이다. 1950

년 6.25전쟁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릴

린 몬로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USO의

이름 아래 한국을 방문해 공연한 것을 시작

으로, 현재 동두천 미 2사단, 국제 공항, 용

산 미군부대,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부산

Camp Hialeah 등에 USO가 위치하고 있다.

USO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 관광 명소를 미군들에게 홍보하는 활동

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USO식

당을 통해 미국 음식이나, 한국 음식을 제

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인들의 훈련 시

에 미국 음식과 휴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차인 '모빌 캔틴'을 운영하고, 한국의 자연

을 미군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한 등산 투어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0

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6.25 50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참전 용사들을 위한 'SA-

LUTE TO HEROES' 등의 여러 행사들을 통

해 주한 미군들과 한국을 위해 아낌없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가 USO이다.

 이러한 USO를 위해 한화 그룹이 기금

을 전달하고자 열린 이 날의 전달 행사에서

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그룹 관계자

들과 Elaine Losye의 대표인 학용표 회장을

비롯한 USO 한국지회 임원들 그리고 Gen-

eral Thomas A. Schwartz 등 주한미군 관

계자들이 참석했고, 이 기금은 주로 USO의

건물 개축에 쓰여질 예정이다.

  국내 기업, 미 USO에 성금전달

9월 26일부로 미 8군 참모장 William M.

Jacobs 대령의 지시에 의하여 그 동안 사용

했던 "EUSA"라는 명칭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 8군을 지칭할 때 "Eighth

United States Army", "Eighth U.S. Army",

or "Eighth Army"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

동안 "EUSA"로 표시되어온 표지판이나 플

래카드, 편지지 등의 경우 임의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새로 제작시 "EUSA"라는 명

칭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미 8군 참모장실 제공

 " EUSA "  명칭 더 이상 사용못해

이병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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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  련   소  식

상병  김찬희

n군 상 식

카투사들의 한마디

 카투사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는?

19전지사 본부중대 중대장실

일병 김형준

19전지사 본부중대 중대장실

 병장 성기주

19전지사 본부중대 보급실

병장 부장윤

대구 지역대 인사과

 상병 김태륜

미군들에게서 정말 우수한 군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군 소속으로서 한국

군의 우수성을 미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휴일

을 맞이하여 집에 갈 때도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나 갑작스

럽게 구해야 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

희 카투사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보급실

이 물건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렇게 카투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을 했

을 때 카투사로서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미군들이 한국사람 사회를 보면서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설명해줄 수 있

고, 지엽적인 문제점으로 한국인을 환원하

여 비판할 때 그런 인식들을 고쳐줄 수 있

습니다. 그럴 때 카투사로서 가장 자랑스럽

습니다.

대구지역대 700여명의 카투사 휴가증

을 쓸 때는 짜증나고 힘들지만 병사들이 휴

가증을 받아 가면서 기뻐할 때, 많은 보람

을 느낍니다.

이것은 질문의 취지에 약간 어긋난 것

이네요. 죄송합니다

MRE(Meal Ready to Eat)는 미군 일인

용 레토르(retort)식 포장 전투야전식량을

뜻하는 약칭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야전에

있는 병사들에게 영양가 높고 손쉬운 식사

를 제공하기 위하여 C와 K형 전투야전식량

을 개발하였다. 이는 수십 년 간 미국병사

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 미

국방성은 기존의 야전전투식량의 근대화 필

요성을 느끼고 보다 맛있고 편리한 전투야

전식량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로인해 개

발 된 것이 바로 레토식 MRE이다.

90년대 초반 걸프전 당시, 이미 표준 야

전전투식량으로 자리잡은 MRE는 실전에서

의 그 성능을 증명하였다. 중동 사막환경에

서 수십만 명의 병사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

급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이 MRE의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MRE는 유연한 갈색 비닐 포장에 담겨

진 즉석 야전식량으로서 아무런 준비와 취

사도구 없이 손쉽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가

능케 하는 야전생활 필수품이다. MRE는 즉

석에 취식할 수 있지만 데워서 취식하는 것

이 권장된다. MRE와 함께 세트로 나오는

heater봉투나 또는 끓이는 물에 넣어 데워

취식이 가능하다.

레토르 기술로 포장된 MRE는 최초 NASA

우주 비행사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악

조건 환경에서의 뛰어난 보존성, 간편한 휴

대성 등 군용으로서의 가능성을 예견, 국방

성에서 결단을 내려 80년대 초부터 미군의

기존 C-ration을 대체하게 되었다. MRE는

현재는 군용 외에도 민간용으로도 판매되

어 경찰, 구조대, 캠핑, 가정보관 비상식량

용도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레토르 포장은 일명 '유연한 통조림'이

라고 불려지는 포장방식이다. 보장기법은

기존 통조림 기법과는 유사하나 단 포장 용

기로서 유연한 특수소재 봉투를 사용한다.

이 특수 포장봉투는 총 3겹으로 되어 있다.

중간에 유연한 경량 알루미늄 봉투에 내·

외부를 특수 polyolefin이라는 플라스틱류

의 소재로 코팅 처리한 포장이다. 이런 포

장방식은 쥐, 곤충, 박테리아 및 세균침입

에 강하고 캔 통조림  포장과는 달리 음식

맛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기존

통조림과는 달리 화학방부제 없는 순수

pasteur방식만으로 포장되고 있다.

레토르식 MRE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

점들이 있다. 첫째, 냉장보관 없이 장기보

관이 가능하다. 물론 고온에서는 내용물 보

관수명이 짧아지겠지만 캔통조림 방식으로

포장된 기존의 C-ration보다는 덜 영향을

받는다. 저온에서는 내용물에 영향을 끼치

지는 않지만 포장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최적 보관상태에서의 MRE 전투야전

식량의 보관 수명은 최소 3년이다.

둘째 기존야전 식량보다 더욱 맛이 뛰어

나고 보다 다양한 메뉴 선택 폭을 제공한

다. 유연한  레토르 포장은 기존보다 소형

화, 경량화 되어서 보다 편리한 휴대와 보

급을 가능케 한다.

셋째, 취식하는데 있어 아무런 준비와

취사도구가 필요 없음으로 손쉽고 간결하

게 식사를 할 수가 있다.

군용 레토르식 MRE는 민간용 유사품보

다 더 엄격한 공정을 거쳐 제작이 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군용 MRE는 주로 열악

한 환경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MRE는 야전식당의 설립이 불가능하거

나 안전이 확보되지 야전지역에서 병사들

에게 고칼로리, 영양 풍부한 식사 대용품으

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MRE는 또한 HDR(Humanitarian Daily

Ration)이라는 형태로 '적십자' 같은 국제

기구의 구호식량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

다. 과거 유럽 발칸 전 당시, 기근이던 발칸

지역에 UN이 긴급구호식량의 제작을 명해

탄생된 것이 바로 HDR이다. HDR은 MRE와

마찬가지로 오랜 보관수명과 악조건 환경

에 강하여 UN과 여러 국제기구들에 의하여

기근지역으로 다량이 공수되어 난민들을 구

제하였다. 최근 미국이 아프칸니스탄 난민

구제를 위해 공수하는 물품에 HDR이 포함

된 것은 물론이다.

M R E  (전 투야전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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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 위치한19전지사 사령부

건물전경.

2. 이무영 병장이 우편물을 행선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3. 지원업무처에서 일하는 문희준 병

장이 Harold F. Neal Jr. 중사와 함께

장비의 보급과 유지에 관한 보고서

를 검토하고 있다.

4. 보급실에서 일하는 부장윤 병장이

험비를 이용하여 짐을 옮기고 있다.

5. Unit Organization day를 준비중

인 Analisa M. Foulk소위와 성기주

선임병장.

6. 작전처에서 일하는 장원철 일병과

Robert R. Feldman 소령이 훈련 중

북한군이 남침하였다는 가정 하에 후

퇴로를 살펴보고 있다.

 KTA에서 교육과정을 마칠 무렵 부대

패치를 받는다. 여러 가지의 패치가 있고

모두들 자기 패치는 어떤 부대인지 궁금해

하였던 기억이 다들 날 것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인 태극

무늬 패치, 바로 19th Theater Support

Command(이하 19전지사)이다. 이

번에는 대구에 위치한 19전지사의 본

부중대를 찾아가 보았다.

19 전지사는 1964년 7월 15일

19th Support Command라는 이름으

로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 대

구시로 부대를 이전한 후, 여단급으

로 부대가 편제 되었으며, 현재에

19th Theater Support Command로

이어지고 있다.  19전구지원사령부

의 가장 큰 임무는 한반도 전역에 있

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와 미

군속,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군수

및 작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

고 전시 상태에서는 미국 본토에 있

는 부대들과 연락하여 본토 병력을

한반도 안으로 합류시키는 중추적 역

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19전지사

는 주한 미군의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전쟁시 미군

/ 미군속 등의 민간인 가족들을 본국

으로 안전하게 소환하는 임무)를 책

임지는 주요 부대이다. 그리고 한반

도 전역에 소재한 수많은 미군 부대들에 대

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지원 업무

는 각 지역에 퍼져있는 예하부대에서 책임

을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Area II 의 34 지

원단과 Area IV 의 20 지원단을 들 수 있다.

KTA시절 궁금해 하였던 그 패치의 의

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

다. 19전구지원사령부 insignia 전체 형상

은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의 모양이며 겉은

노랑색 테두리를 하고 있다. 중앙의 빨간색

과 청색은 대한민국 국기 중앙의 태극무늬

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19전지사의 한반도

에서의 시작과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19전지사 부대 식별 휘장은 전반적으

로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단에는 무궁

화와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아치로 되

어있으며 중앙에는 두 개의 청색 별 문양이

있다. 청색과 적색은 Support를 상징하며,

서울에 있는 독립문에서 따온 상단의 아치

문양은 한국에서의  부대의 탄생과 대한민

국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 중앙의 두 개

의 청색 별은 19전지사 사령관의 계급을

상징한다. 상단의 꽃무늬는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이며, 아치의 9개 조각은 19전지사

의 여러 예하부대를 상징한다.

"19전지사 본부에는 20여개 부처들이

있고 곳곳에서 본부중대 카투사들이 일하

고 있습니다. 본부중대 병사들은 Camp

Walker에 숙소를 두고 Camp Walker 혹은

Camp Henry에서 일합니다. 카투사들의 병

과는 대부분 행정병입니다" 성기주 선임병

장의 말이다.

 19전지사는 2개의 캠프에 위

치해 있다. 먼저 Camp

Walker에 위치한 부

처들에 대해 알아보

겠다. 19전지사 중

대장실은 본부중대

소속 67여명의 장교

와 210여명의 사병,

50여명의 카투사를 관

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중

행사는 5월 중에 카투사위크와 10월 중에

카투사 피크닉, Unit Organization day를 합

니다. 그리고 수시로 ' 호동원' 이라는 아

동복지센터로 자원봉사를 가기도 합니다"

성기주 선임병장의 말이다. 이곳에는 중대

장, 일등병장등이 근무하고 있다. 화생방실

에서는 하사관 포함 미사병 두 명과 카투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19전지사와 전지사

에 소속된 민간

인들에게 화생

방 장비를 제공

한다. 물론 이곳

에서 일하는 병

사  들의 병과는

화학병이다. 보

급실에서는 하

사관 포함 미병

사 7명과 카투

사 3명이 이곳

보급실에서 일

한다. 부대의 모

든 공급과 정비

를 책임지는 곳

이다. 가구 수리

에서 막사 관리, 무기 및 탄약관리도 하고

있다. BDU세탁서비스, 헤어쿠폰, 컴포트

킷 등 카투사들을 위한 많은 서비스들을 보

급실에서 하고 있다. "저는 운전병이라 MOS

가 88M이지만, 나머지는 다들 92Y로 보

급병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은 보직입니다" 부장윤 병

장의 말이다. 차량반에서 주로 하는 일은

배차 업무, 차량수리에 관련된 부품의 주

문, 수령, 관리 그리고 배분, 부대전체 장비

들의 Data 를 관리, 담당한다. 19전지사 식

당은 19전지사, 168의무대대, 188

헌병중대의 병사들이 같이 일하

고 있으며 카투사는 박영광 상

병이 일하고 있다. 그는 "다른

미군들은 모두 92G 로 요리사

들인 반해 저만 행정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 일을 하고 있

습니다. 메뉴를 짜고 재료를 주문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주말에도 식당

을 운영하기에 주말을 자주 누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어느 식당

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대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없습니다. 식당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PT도 사역도 CQ도 안 합니다." 박영광 상

병의 말이다.

 다음으로 Camp Henry에 위치한 부처

들이 있다. 먼저 지역대 인사과가 있다. 보

통 지역대 인사과는 지원단 소속인데 여기

만은 19본부에 배치되어 있다. 평택에서부

터 부산까지 AreaIV 카두사들의 모든 권리,

인사, 휴가, 급여, 정훈, 징계, 그리고 간부

들의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총 11명의

카투사와 주임원사, 지역대장, 지원장교등

이 같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행정병인데

경리와 운전병들은 병과가 다르다. "미군

이 전혀 없어서 영어를 혹은 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전

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기에 한국

군만의 의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노경

병장의 말이다.

사령관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

으며, 19 전지사의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의 최고 수뇌부이다. 이곳에는 사

령관 Barry D. Bates 소장을 비롯한 부사령

관, 참모장, 비서실장, 주임원사 등이 근무

하고 있다. 두 명의 행정병, 한 명의 운전병

카투사가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

하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일은 19전지사의

모든 예하 부대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문

서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전산처리하며, 승

인을 받기 위해 정리하는 작업이다. 문서들

은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하루에도

처리하는 문서가 수만 가지 여서 매우 고된

일이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찍 일하거

나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보상으로

각종 사역 및 CQ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노현 상병은 "여기는 카투사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투사들이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방부 장관이 여기 왔을 때 호위계획을 짜고

그에게 이것 저것을 설명할 때가 기억에 남

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처(G1)

이다. 군단급에서의 인사처는 J1이라고 하

고, 사단급에서는 G1이라고 하고, 연대급

에서는 S1이라고 하고 한다. 현재 카투사

3명을 포함한 총 2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

고 있다. 19전지사의 인사에 관한 모든 행

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의 Section으로 구분된다. 하사관을 포함

한 사병을 담당하는 곳, 장교를 담당하는

곳, 상장과 퇴역 등을 담당하는 곳, 다른 하

나는 PP&O로 각종 정책들을 담당하는 곳

이다. "Area I에서부터 Area IV 까지 2700

여명이 넘는 사병과 330여명의 장교들의

자대배치, 전출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

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에 한번씩 병력브리핑을 사령관에게 함으

로써 19전지사의 병력을 알맞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매일 혹은 한

달 마다 일이 거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

이라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면 일이 밀

려서 힘이 들고, 휴일에도 병력이동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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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

다" 한규영 병장의 말이다. 정보처(G2)는

보안상 본부건물의 정면에 위치한 벙커에

속해 있는 부처이다. 장교 두 명과 하사관

을 포함한 사병 다섯 명, 카투사 한 명이 있

다. 행정병 카투사를 제외하면 모두가 정보

분석병(96B: Intel analyst)이다. 이곳의 주

요 임무는 비밀정보들을 관리하고 조사하

며 정보가 흐르는 곳에서 하나의 결정점으

로의 역할을 한다. "다른 부처와는 달리 지

하에서 근무하기에 공기가 나쁘고 햇볕이

그립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이 많지 않으나

비상시나 훈련 시에는 벙커내의 모든 정보

가 2급 비밀로 설정되므로 굉장히 힘이 듭

니다" 박재영 일병의 말이다. 작전처(G3)

는 사단의 모든 계획을 짬으로써 사령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총 45명정도 인원

이 근무하고 있다. "저는 19전지사

가 초청하는 모든 한국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과의 연

합훈련 등을 할 때도 제가 맡은 역

할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장

원철 일병의 말이다. 지원업무처

(G4)는 간단히 말하면 한반도내의

보급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것

은 헤어쿠폰, 카투사 컴포트킷에서

부터 식당의 재료보급과 모든 캠프

의 버스 스케줄 등을 담당한다. 장

교, 부사관, 사병, 카투사, 민간인

등 모두 12명정도 근무하고 있으

며, 매달 전국의 보급, 유지상태를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보급

과 관계된 부처에 일해서 그런지 예

전에 머리가 덥수룩하여 NCO로부

터 헤어쿠폰 한 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사령관에게 보고

할 때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문

희준 병장의 말

이다. 정보관리

처(G6)는 정보

자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보의

흐름, 즉 정보의

교류를 담당하는

곳이다. 예를 들

면,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컴퓨터 및 그 주

변기기, 무선통신, 편지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정

보관리처는 크게 AIS, ASD 그리고 C&E 이

렇게 3개의 Se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편국과 VTC room,

Graphic section, Library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교 3명과 카투사 3명 포함 총 16

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정보관리처에서

가장 주가 되는 section으로 AIS(Automation

Information Service)가 있다. 컴퓨터와 관

련한 거의 모든 것을 한다. 예를 들면, 각

사무실에 LAN을 설치하는 것, 컴퓨터의 보

급,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리, e-mail 개

정관리 등이다. 누구든 19 전지사로 전입

오게 되면, AIS 를 거쳐 계정을 부여 받게

된다. 이 계정은 19전지사의 컴퓨터를 사

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보안

을 위해 윈도우 NT 라는 운영체제를 사용

한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차원

도 있겠지만, 사용자들도 서버에 의해 전부

검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일같이 새

로운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재

미있으나 일이 많은 편이라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 컴퓨터로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유해한 사이트를 접

속하면 안됩니다. 전부 기록에 남게 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예전 모 병장이 하루종일

미스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있어서 이를

자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홍 상

병의 말이다. C&E(Commo & Elec)에서는

전화 및 무선통신을 담당한다. 공무용 전화

의 회선관리 및 전화번호 관리 등이다. 예

를 들어, 공무용 전화의 회선이 하나 더 필

요하다면 이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공무용으로 다른 지역에 전화하거나 부

대전화로 걸리지 않는 다른 곳으로 전화

하려면, 이곳에 문의해서 Control number

를 부여 받을 수 있다. 훈련 시에는 위성전

화 및 무선통신도 관할한다 그 밖에 행정업

무를 담당하며, 주간 광고지를 발행하는

ASD가 있다. 우편국에서 하는 일은 우편

물을 우체국에 넘겨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우체국과 각 부처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다. 19전지사내의 공적인 메일만 다루며,

카투사를 포함한 사병4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우편물을 전세계의 다른 부대로 보냅

니다. 보통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주 행선

지 입니다. 3D 보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고된 보직입니다" 이무영 병장의 말이다.

지원 작전처는 전시 각종 군수물자와 인원

등을 지원, 통제,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

다. 장교 18명, 하사관 포함한 미병사 48

명, 카투사 세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인 118명정도가 일하고 있는 아주 대

규모의 부처이다. "저의 주된 임무는 TDY

(Temporary Duty) 처리업무 입니다" 박헌

일 이병의 말이다. 공병 참모부는 19전지

사가 그 작전 지역으로 삼는 군사분계선 이

남의 미8군 기지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

며, 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

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최고책임자는 홀

트만 대령(Steven D. Holtman)으로 19전

구내의 모든 미군기지 시설의 운명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쉽게 말해서 어디서 어

떠한 용도로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한다면,

공병 참모부내의 환경과에서는 환경영향평

가를 하고 예산과에서는 예산안을 심의 하

는 식으로 각자 자기일을 해서 보고하고 대

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공병참

모부는 일의 성격상 민간인 근무자가 40 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두 명의

카투사가 네 명의 미군과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서호영 병장의 말이다. 감찰반(IG)은

미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찰하

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령관 직속기

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두 명의 장교와

네 명의 하사관 그리고 카투사 1명이 일하

고 있다. 감찰반에 일단 문제가 접수되면,

조사관을 파견하고 이들은 계급과 관계없

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권이 주어

지며,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접수자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으나 권고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1년에 한번 Sens ing

Session을 실시하여 19전지사 각 예하 부

대내의 사병, 하사관, 장교들의 고충이나 건

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해나가는 역

할을 한다.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

다. 서비스 불만족, 시설 미비, 각종

Harassment등을 다룹니다. 한 달에 40건

정도의 케이스가 접수되고, 가끔 미국에 있

는 이혼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안보내주는

전 남편을 찾아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장우 병장의 말이다. 기회균등실(EO)은, 다

수의 인종이 모여있는 미군 내 모든 병사들

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기관

이다. 직접적인 사건해결보다는 교육과 예

방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부처이다. 공보실

에는 장교 한 명과 민간인 네 명, 카투사 두

명을 포함한 미군 네 명이 근무하고 있다.

"Southern Star Weekly"

를 이곳에서 만든다. "

매주 성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뿌듯

한 느낌이 듭니다. 이후

언론사에 취직할 생각

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동우 일병의 말이

다. 군종실은 19전지사

예하 부대인 Area I ,

34th SG, Area III, 23rd

SG, 20SG의 Chaplain

Assistant관련 업무를 한

다. 즉, 상위부대 군종

실로서 교회가 있는 것

이 아니라 각 예하 부대의 관리가 주

미션인 것이다. "한국군의 군종병과

다른점은 종교적인 색채는 없고 행정

적인 업무만을 하는 것입니다. 군종

이라고 신앙적인 배경이나 종교적 열

성이 있는 건 아니고 목사 혹은 어느

종교의 군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

역 채플과는 달리 매일매일 있는 일

이 없기에 연중 행사를 지원하는 일

을 주로 합니다" 김의혁 병장의 말이

다. 법무관실은 군인과 민간인들의 법

적 상담을 해주고 권리 행사를 도와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19전지사 본부중대 병사

들은 19전지사 사령부의 곳곳에서 자

신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19전지사 사

령부는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19전지사 본부중대 병사들은

오늘도 각각의 부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

상병  심규성

SouthernStarWeekly Reporter

SouthernStarWeekly 심규성

SouthernStarWeekly 심규성

SouthernStarWeekly 심규성

SouthernStarWeekly 심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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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과 함께한 추억의 여행

나와 미군들간의 관계는 솔직히 좋은 편

은 아니었다.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계급에 대해서만 권위적인 이들에

지쳐있던 나였다. 그런 내가 미군에서 친구

들을 만들고, 여행까지 가게 된 것은, 조금

은 용기를 낸 작은 선택에서부터였다. 그

선택은 한글 교관이었는데, 부족한 영어로

미군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서서히 미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

신감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미군 친구와,

그들과 함께 하는 여행으로 이어졌다.

사실 어디론가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

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

안에서도 볼거리는 충분히 많았고, 친한 친

구이자, 나의 수제자인 Sgt. Ryan Gibson

과 함께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고궁

과 번화가 등, 갈 곳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라이언이 미국으

로 떠날 때가 가까워오자 갑자기 아쉬운 생

각이 들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감

을 느낌은 물론, 우리 나라도 제대로 소개

시켜주지 못한, 무언가 일을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었다.  결국 우리는 설악산을 가기로

했고, 내 현재 룸 매이트이자, 또한 친한 친

구인 Pfc. Gabriel Harb과 함께했다.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첫날 우리는 설

악산으로 향했다. 3일전에 내린 폭설로 가

는 길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

다. 덕분에 우리는 지루하지 않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밥

을 해먹었는데, 놀랍게도 둘 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사실 가브리엘은 볼리비아 출

신인 관계로 젓가락

을 쓰는데 무척 능숙

했지만, 미국인인 라

이언은 그렇지 못했

다. 그래도 어찌나

고집스럽게 젓가락

을 쓰면서 스스로 자

랑스러워하는지, 보

기는 안쓰러웠지만

나도 차마 포크를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젓가락을 쓸 줄 안다

는 이유만으로, 어느

새 라이언은 스스로

하프-코리안이 되어

버렸다.

아무튼 고생스럽

게 밥을 먹은 우리는

해변에서 나머지 시

간을 보내고 잠자리

에 들 준비를 마쳤

다. 그런데 정작 자

려고 할 때 벌어진 황

당한 에피소드가 있

었다. 그들이 전부

요를 뒤집어서, 흰 면

을 바닥으로 펴고,

그 위에서 자는 것이

었다. 내가 요가 뒤

집혔다고 하자, 하는 말들이 비단이 몸에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요에 어디 비단이 있냐고 하자, 싸구려 나

일론으로 빛나는 용무늬 이불 바닥을 가리

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

다. 이 귀엽지만 고집 센 친구들이 용무늬

비단결에 싸여 잠을 청했음은 물론이다.

설악산 근처에는 의외로 볼 것이 많다.

낙산사의 동양 최대 입불을 비롯하여, 설악

산 이외에도 주위에 많은 해수욕장과 사찰

이 있다. 그래서 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려고 했다. 이왕 여

기까지 왔는데, 최대한 우리 나라에 대해

많이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갑

자기 가브리엘이 자기는 숙소에서 쉬면서

TV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나의 상식으

로는 그런 가브리엘의 행동은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 행동은 스스로

좋은 기회를 저버림과 더불어 나에 대한 예

의를 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이

나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가기

싫다는 녀석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는 일

이었다. 결국 나와 라이언, 두 사람만 설악

산과 다른 곳으로 구경을 가게 되었다. (나

중에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여행지를

같이 간다고 해서 행동까지 같이 하지는 않

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처럼 단체로, 열심

히 보러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라이언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즐거웠

다. 눈 덮인 설악산과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보는 동해는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우리의 강산과 문화재를 소개

시켜주는 것은 단순한 여행에서 느끼는 재

미 이상의 기쁨이 있다. 자기 가치를 발견

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서 오는 기쁨이라

고 해야할까. 나는 우리의 문화재와 역사

를 대할 때마다 자기비판을 넘어선 어떤 열

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

데, 아마 자조적인 생각에 스스로에게 수

치심을 느꼈던 듯 싶다. 많은 카투사들도

잠시나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외국인 친

구에게 문화재와 자연을 소개시켜주려다 보

니, 그러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뭔가를 보

여주려고 애쓰는 중에, 의식적으로 '우리

것'들의 좋은 면, 자랑스러운 면을 찾게 되

었고, 그러다 보니 그 좋은 면을 발견하든

못하든지 간에, '우리 것'을 대하는 기본적

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피곤에 지쳐서 숙소로 돌

아오니 가브리엘이 그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다. 화가 나기 보다는 측은함과, 반가

움이 앞섰다. TV를 끄고 함께 해수 사우나

에 가서 목욕을 했다. 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한국식 목욕이라 상당히 낯설었지만,

가브리엘은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아마 여

행을 가지 않고 심심했던 것을 보상받으려

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개운한 기분

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삼겹살과 소주로 동

해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 여행을 계기로 나는 이 두 미군과 절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라이언은

제대를 하고 미국에 가서까지도 선물을 보

내왔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아내 스

테이시의 감사 편지였다. 항상 나에게 고

마움을 표현하는 그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

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한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애런과, 가브리엘에

게도 역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여행을 같이하면, 사람의 성격과 됨됨

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갈등도 일어나기 쉬운 모양이다. 나도 여

행을 같이하면서 이들과 어려움이 전혀 없

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

었기에 더 친한 우정을 쌓을 수 있지 않았

나 싶다. 지금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

금, 내 군생활을 돌이켜볼 때, 미군 친구 3

명과 함께 하면서 쌓은 우정, 그리고 그 과

정에서 발전한 영어실력이 내가 군생활에

서 얻은 가장 큰 것 중 일부가 아닐까 싶다.

무료 기차뿐 아니라, 비행기 삯도 20% 할

인되는 좋은 기회에, 미군친구와 함께 하

는 여행- 추천하고 싶다.

병장 정우용/ 미8군본사

(위)동해 해안가에서 Pfc. Gabriel Harb와 함께하고 있는 정우용 병장

(아래) 설악산에서 Sgt. Ryan Gibson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우용 병장

제공사진

중단편 소설과 전기 분야에서 독

특한 문체와 섬세한 감정 묘사로 독

일어권 작가 중의 거장으로 활동했

던 슈테판 츠바이크의 영웅주의적

역사관이 표출된 책이다. 평민들은

순전히 신의 섭리에 의해 선택된 수

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의 주

체는 천재와 영웅과 엘리트들로서

그들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평민

들은 단지 역사에 우연히 등장할 뿐

이라는 영웅주의적 역사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한 사람

의 소박한 믿음에 의해 역사가 뒤바

뀌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

슈테판 츠바이크/자작나무 출판

묵객

http://mukgeak.com

누구나 초등학교 때 한번쯤 자기

딴에는 멋있는 글씨라 생각하며 붓

을 놀려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

리 고유의 멋이 있고, 우리만의 정

서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것임에

도 서예, 문인화 등의 것들은 아직

낯설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술 작품이나 문화를 싫어

해서가 아니라 많이 접해보지 못해

서일 것이다. 차분한 마음과 기품을

느낄 수 있는 곳, 직접 찾지 않아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많은 문인화

나 서예 작품을 감상하고, 또 정보

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묵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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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4장

■ 'Would l i ke  to '  and ' l i ke '  1

 이번 호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와 놀아 볼까요 (let's mingle with English)?

"도대체 구어체(col loquial)와 문어체

(written) 영어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어

체' 란 말 그대로 ' 말로' 표현하는 영어’

(orally)이고 '문어체'란 '글을 통해서(via

composed written sentences) 표현하는 영

어'입니다. 의미의 전달을 말로 할 때는 상

대방의 얼굴표정, 상황, '행동'이 모두 전

달되지만 글로 할 때는 오직 글로만 의미의

전달을 한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입니다. 쉽

게 말해서 말로 할 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like a hunch)"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

리나라의 교포 분들이 그리 큰 어려움 없이

(?)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만 글을 쓸 때는 '

천만의 말씀'이죠. 그 큰 차이를 would like

와 like 에서 느낄 수 있지요. 먼저 예문을

볼까요?

1. What I like to ask is how big it is.

2. Do you like me to tell you how much?

3. Do you like to go around with me?

●번역 및 해설

1. 특히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요. "원어민들과 대화를 할 때 I

like buying a second hand car. 라고 않고 I

like to buy a second hand car.라고 하던데

요? " 물론, 잘 들으셨지만 사실은 원어민

이 "I'd like to buy a second hand car." 라

고 했지요. 단지 I would 의 준말인 I'd 에서

d 가 아주 약하게 들렸을 뿐이죠.

What I'd like to ask is how big it is.

번역)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죠."

2. 우리말로 "~하기를 원하다"라고 표

현할 땐 1) would like to  2) want to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러므로 이문장도 아

래와 같이 써야 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tell you how

much?

Do you want me to tell you how much?

번역)  "얼마인지 알고 싶으세요?"

3. 위의 2번 문제와 너무나도 유사한 문

제이군요.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야겠죠?

Would you like to go around with me

after lunch?

Do you want to go around with me after

lunch/

번역)  "점심 후 저와 함께 구경가실까

요?"

■ 'wou ld  l i ke  to '  and ' l i ke '  2

 이어서 차이점을 볼까요?

1. My boss would like that his daughter

study in Malaysia.

2. Jane, would you like taking a walk

after dinner with Tom?

3. Hey, guys, I'd like you listening to J.

S. Bach's.

4. I don't like that my dog gets hungry.

5. I really don't like when my boss call

me late at night.

6. They maltreated me like I was a

beggar.

1. 두가지 중요한 영어의 쓰임을 보실까

요? 첫째로 "want that + 주어 + 동사",

"would like that + 주어 + 동사"는 어색하

다는 것입니다. 영작할 때 꼭 명심하세요.

-> My boss would like his daughter to

study in Malaysia.

번역) "사장님은 자기 딸이 말레이시아

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2. 우리말의 "~하고 싶으세요?"라는 권

유는 would like to +동사를 쓰지요. 그러

므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Jane,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after dinner with Tom?

번역) "제인, 저녁식사 후 톰과 함께 산

책 하실래요?"

3. 'would like to ~' 는 말하는 사람이

~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would l ike

somebody to ~' 는 말하는 사람이

somebody 가 ~하길 바란다는 뜻이죠.

-> Hey, guys, I'd like you to listen to J.

S. Bach's.

번역) "여러분 바하의 음악을 들어봐요.

"

4. 동사 like 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땐 like + 목적어 + ~ing 입니다.

-> I don't like my dog getting hungry.

또는

   I don't like my dog to get hungry.

번역) "내 강아지가 굶으면 안되지. "

5. 동사 like 는 성격상 문장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가짜 목적어 it 이 필요합

니다. 이 문장은 그냥 외우세요.

-> I really don't like it when my boss

call me late at night.

번역) 난 사장님께서 밤 늦게 전화 하시

는게 정말 싫어.

6. 'like'가 ' 마치 ~처럼'이라고 사용

될 때 문장은 못 받아요. 이럴 땐 'as if' 를

써야 합니다.

-> They maltreated me as if I was a

beggar.

번역)  "그들은 마치 나를 거지 다루듯

했다."

■호기심  1

 저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영어로는 뭘까?'하고 호기심 어린

(with curiosity) 고민을 하는 것이 영어 공

부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을 막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끝없이 "엄

마, 이건 뭐야?(What is this?)"라고 묻듯이

말이죠. 자,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은 호기심

을 갖고 영어와 어울려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1.압정2개만 줄래?

2.여자 성우의 이름은 알겠는데 그 남자

성우의 이름이 뭐더라?

3.전 부르스는 못 춰요.

●해설

1. '압정'은 어떤 손가락으로 벽에 박

지요?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적으로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압정'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못'이라는 뜻으로 thumb + tack= thumbtack

이라고 합니다.

->  Can I have two thumbtacks, please?

2. '성우'란 라디오에서 연기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radio actor/actress 또는 목

소리로 연기를 한다고 하여  voice actor/

actress 라고 하지요.

->  I know the name of radio actress

but I'm not sure of the name of radio actor

of that drama.

3. 느린 춤곡을 보통 말 그대로 slow

dance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이 문장은

->  I'm not good at slow dances.

킬러들의 수다

잘 가요 내사랑

조성모

2. Brown Eyes/벌써1년

3. 김현정/떠난 너

4. 신승훈/I Believe(엽기적인 그녀

삽입곡)

5. 강타/북극성

6.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7. 유승준/ Wow

8. SES/ 꿈을 모아서

9 .소찬휘/체인지

10.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11. 김경호/ 회생

12. 조이락/지금인가요

13. 조관우/ 진정 난 몰랐네

14. Wax/ 화장을 고치고

15. 에즈원/ 천만에요

'누구를 죽이고 싶으십니까'. 서

울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007영화

를 연상케하는 원인모를 폭발 사고

와 살인 사건. 그리고 유유히 빠져

나가고 있는 4명의 남자들. 냉철한

성격으로 팀의 리더인 상연, 폭약 전

문가인 성우, 스파이퍼 상연, 그리

고 컴퓨터에 능통한 막내 하연, 이

렇게 최고의 전문 킬러 4명이 펼쳐

나가는 킬러들의 이야기이다. 화려

한 액션이 살아있는 검사와 킬러들

의 쫒고 쫒기는 이야기, 킬러들의 수

다이다.

주연: 신현준, 신하균

감독: 장진



안  녕  하  세  요

'Wanna be loved'로 사랑받았던 그룹

T.T.MA의 맏언니, 리더인 소이. 귀엽고 깜

찍한 이미지에  뛰어난 가창력의 소이를 만

나보았다. 아리랑 TV의 'Pops in Seoul' 녹

화 중에 찾아

가서 잠깐 기

다리는 동안

기자가 본 소

이는 유창한

영어 실력의

VJ였다. 몇

시간 동안의

녹화에도 불

구하고 취재

중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

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Soy 라

는 이름은 어

떻게

소이가 영

어 이름이에요. 원래 소연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서 소이로 부르게 됐

고요.

-외국에 오래 있었다고 들었는데

태어난 건 한국인데, 홍콩에 3살 때 갔

어요. 중학교 때는 대만에, 고등학교 때는

LA에 갔었구요. 10년 있었어요. 홍콩에서

5년, 대만에서 3년, 미국에서 2년.

-그럼 언제 돌아오신건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근데 한국에서 많

이 있다가 다시 외국에 가고 그랬어요.

-해외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일, 기억에

남는 일...

학교 다니는 것. 아

무래도 한국에서의 학

교 다닐 때와 비교되는

게 많으니까.

-취미가 영화, 음

악 감상 등이라고 들었

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

화가 있다면

' 엽기적인 그녀' .

인터넷에서도 봤었어

요. 너무 많이 기대하

고 봤었는데, 영화 초

반에는 많이 실망했었

어요. 근데 후반부터

정말 감동 받아서 '엽

기적인 그녀' 가 좋아

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심은하씨요. 청초

한 이미지, 지적이면서

도 순수한 이미지는 아무나 갖지 못하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그런 이미지를 완벽하게

가지신다는게 너무 부러워요. 요즘에 활동

복귀하셔서 너무 좋아요.

-최근 활동 현황

개인 활동으로 'Pops in Seoul' VJ 활동

계속하고 있고요,

' 안연홍의 나는

1035다'에서 고

정 게스트 하고

있어요. '기쁜 우

리 젊은날' 에서

공개 방송 MC도

하고 있어요.

- VJ 활동하

면서 재밌던 일이

나 기억에 남는

일(Pops in seoul

에서 1월부터 활

동 중)

세계 방송이

다보니까 팬메일

도 많이 오고, 시청

자들과 친해지기 위

해서 E-mail을 공개

했어요. 그래서 우즈

베키스탄 같은 들어

보지도 못한 나라에

서 팬메일이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VJ하면서 힘들

었던 점

힘든 적은 없는

데, 민망할 때는 NG

가 많이 날 때. 대

본을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저

는 다 애드립으로

하는데 애드립이

한 번 안 되면 계

속 안 되요.

- 티티마 활

동은 계속할 계획

인지

음반 준비

하고 있어요.

- 티티마

3집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지

조금 더 기

다리셔야 돼

요.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으

면 나오는 거

구요. 지금 열심히 준비중이에요.

-2집 나오는데 1년 반, 2집 이후 지

금까지 1년..음반 나오는게 굉장히 오래 걸

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요즘 여성 그룹이 참 많은데요. 더욱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완성도를 높여야되고

실력을 키워야되기 때문에.

- 티티마 활동하면서, 공연하면서 기

억에 남는 일

그냥 매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무대에 올라갔을 때 현장 반응이라는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제일 보람되고 기뻐요.

-티티마 활동하면서 힘든건

힘든 건 많죠. 가수하면서 잠도 못

자고. 저는 학교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

에 힘들어요.

-가수나 VJ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목표가 PD거든요. PD가 되기 위

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가수나 VJ활동을 하

는 거예요.

- 앞으로의 활동 계획

VJ활동이나, MC활동, DJ활동 계속할

거구요. 3집 준비도 열심히 할 거예요.

-별명이 간장이라고 들었는데

소이가 일본어로 간장이래요. 그래서 별

명이 간장이나 마늘이에요.

-마늘?

저희 야채파가 있어요. 야채처럼 생긴

친한 연예인들하고 야채파이거든요. 베이

비 복스의 간미연은 호박, SES 유진은 고

구마, 슈는 당근, 박지윤은 옥수수..

-고연전에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4학년인데, 방송 활동을 하느

라고 한번도 기차놀이를 해보지 못했어요.

고연전에 가면 저는 '소이'가 아니에요. 고

려대 중문과의 김소연이 되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 이상형의 남자는

쌍꺼풀은 없거나 속쌍꺼풀이 있는 남자.

얼굴은 하얗고 눈썹이 찐하며 귀여운 남자.

웃을 때 눈이 없어지는 남자. 그리고 마지막

으로 군복 입고 영어 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는 싫다'

바람둥이! 저는 이 세상에서 바람둥이가

제일 싫어요.

-테러에 대해 한마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

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주

고, 격려해주고. 미국의 수많은 상처받은 사

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 카투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

각하는지

카투사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알아요. 카

투사하면 약간 다른 군인들보다 특별한 재

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군생활하게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 카투사에게 한마디

파이팅! 카투사 제일 멋있어요. 전 카투

사들이 일종의 외교 사절이라고 생각해요.

미군 부대에서 외교 사절이라 생각하시고,

한국인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계

속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해주셨으

면 좋겠어요.

상큼한
POP

VJ의 모습으로...

T .T .MA  의 리더

SO
Y

소이

Profile

본명: 김소연

생년월일: 1980년 11월 24일

학교: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

        과 4학년

신장: 162cm

몸무게: 42kg

이병  이만석

KORUS SSgt. Martin D.Jackson

KORUS 일병 김남관

KORUS SSgt. Martin D.Jackson


